
5 0 0대 화학기업의 부침을 보면서…
화학경제를 읽는 독자분들에게 우리나라 화학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물어본다면 아마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3 0 0 0개 아니 3 0 0 0 0개, 아니야 한 1 0 0 0 0개정도 되지않겠어. 모두 맞는 대답일런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화학기업이 몇이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렴 화학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니 말이나 되느냐고 탓하시겠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경제기획원이나 산하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아도 정확한 숫자는 나와있지 않다. 하기야 화학산업의

범위가 워낙 넓고, 화학과 관련이 없는 생산은 생각할 수도 없으니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

고 물어보는 것도 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화학산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여기에 속하는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부터 체계화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만 화학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화학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기업이 규모화되고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일반국민들도 화학

산업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 어느 누가 대량으로 주식을 사모으냐에 따라,

또는 어느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고 영업실적이 어떠하게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유비통신」에 얽매

어 주식을 사고파는 비경제적, 비논리적 투자에 임해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업의 영업실적이 어떻고, 사업추진방향이 어떠하며, 주력상품의 시장상황이 어

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근거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식시장 풍토가 당장 변해서라기 보다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합리적 투자결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투자 결정은 실패를 예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은행들도 과거에는 정분과 정리에 따라 대출을 결정해왔지만 이제는 그기업의 경영

실적과 사업성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과학적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경영의 장래를 예측, 대

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화학산업 및 화학기업의 경영에 대한 자료체계화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으며, 화학경제를 통해 화학산업 종사자가 아닌 독자들에게 화학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화학산업 및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지수화해 게재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9월호에서는 국내 화학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본금, 매출액이익률 등을 종합

분석해 5 0 0대 화학기업을 선정하고 매출액순위를 매겨 보았다. 물론 이 작업은 8월중순 출판한「화

학기업편람」작업의 연속선상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 0 0대 화학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실적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의 화학기업들이 너무나도 현실

안주의 자세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유럽·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는데도 이를 모른 채 관망하는 데는 오금

이 저려올 정도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한해사이에 매출액 순위가 수십자리씩 뒤로 밀리고, 순이익은

밀리는 정도에 끝나지않고 적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것은 그기업의 경영상태나 사업전망이 일시적으로 양호한 것을 지속될 것으로 착각했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책수립을 게을리한 결과일 것이다. 즉 무책임한 경영이 부른 화가 한해에 끝나지않

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수립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권장하고 싶다. 주먹구구식

경영은 오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과학적 경영전략 수립은 장기발전의 토대이고 2 0 0 0년을 대비하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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